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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AI 3대 강국 위한 해저케이블 육양국 현장방문
- 김형철 원장, 글로벌 디지털 안보 체계 및 해저광케이블 생존성·다변화 방안 

점검을 위한 SK브로드밴드 부산 육양국 현장경영 추진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형철, 이하 NIA)은 11월 4일 SK브로드밴드 

부산 육양국을 방문해, 국제 데이터 관문인 해저케이블 육양국의 구축·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기관장 현장경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경영은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글로벌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다. 

동남권에 집중된 국내 해저광케이블의 생존성·회복력을 확보하고 

경로를 다변화할 방안을 현장에서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NIA 김형철 원장과 

SK브로드밴드 장시훈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 육양국은 바다 밑으로 이어진 해저케이블이 육지로 올라와 국내 

통신망과 연결되는 시설로, 국가 간 데이터가 드나드는 국제 데이터 

관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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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대부분이 해저케이블로 전송되는 만큼 

육양국은 AI·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을 뒷받침

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최근에는 자연재해와 선박 활동에 따른 

케이블 손상 등이 잇따르면서 해저케이블의 안정성 확보가 국가

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NIA는 국가 연구시험망인 KOREN(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운영기관으로서 국내 산·학·연과 공공기관에 초고속 연구시험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경영에서 수렴한 의견은 AI 3대 강국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 및 디지털 기반 인프라 주요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다.

□ NIA 김형철 원장은 “AI 경쟁력은 데이터가 끊김 없이 흐르는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시작되며, 해저케이블 육양국은 그 출발점인 국제 데이터 

관문”이라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어

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제 통신 인프라를 확보하

고, AI 3대 강국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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